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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2026. 7. 8.(수) 18:00

(지  면) 2026. 7. 9.(목) 조간

행정안전부 장관, 국정자원 대구센터 방문 
행정정보시스템 안전관리 등 현장 점검 

 - 지난해 전산실 화재 이후, 시설 복구 현황 확인 및 재해복구체계 구축 집중 점검
 - 국민 불편 최소화하기 위해 헌신한 현장 직원 격려, 상시 점검 당부

 행정안전부 윤호중 장관은 7월 8일, 지난해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하 국정자원) 전산실 화재 사고와 관련해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상태를 확인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국정자원 대구센터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예상치 못한 재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국민이 체감하는 행

정 서비스의 중단을 최소화하고, 더욱 견고하고 안전한 인공지능 정부 기

반 시설(인프라)을 구축하기 위한 현장 점검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 행정정보시스템 안전관리 및 기반 시설 복구 현황 점검

 윤 장관은 먼저 국정자원의 행정정보시스템 안전관리 운영 현황을 보고

받았다. 특히 화재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는 전산실 내 리튬이온 배터리

의 안전 조치 상황을 면밀히 살폈으며, 대전본원 전산실과 사무공간의 화

재 피해 시설 복구 진행 상황과 대구센터의 기반 시설 운영 현황을 직접 

확인하였다.

 이와 함께,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서비스 복구를 가능하게 하는 재해복구

체계(DR)의 구축 현황과 대전센터-공주 백업센터 간의 실시간 데이터 복

제 체계 구축 진행 상황을 꼼꼼히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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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 사이버 위협 대응 및 민간 클라우드 협력 강화

 이어, 최근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는 신종 사이버 해킹 위협인 ‘미토스

(Mythos)’ 등 최신 보안 위협에 대한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 아울러 노후

화된 정보시스템을 제때 교체하는 방안과 함께 국정자원에 입주한 여러 

정부 기관의 다양한 정보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통합 MSP

(민간 클라우드 운영업체)’ 체계의 단계별 도입 및 유기적 협력 방안에 대

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 현장 직원 격려 및 상시 점검 당부

 특히, 윤 장관은 밤낮으로 행정정보시스템 복구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국정자원 직원들을 만나 “예기치 못한 사고 속에서도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묵묵히 소임을 다해준 직원들의 노고 덕분에 행

정 서비스가 빠르게 정상화될 수 있었다”라며 따뜻한 격려의 말을 전했다. 

 이어 "전산실 화재와 같은 위기 상황은 국민 생활에 직결된 행정 서비스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기반 시설에 대한 상시 점검과 노후 설비 

교체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한다"라고 당부하며, “재난 발생 시 즉각

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재해복구체계를 계획대로 차질 없이 구축하고, 정

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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